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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

1 요약

  ●	 	최근 산업 디지털전환(DX)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AI의 기술발전이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접목되어 생산성 제고를 가속화하는 트랜드가 존재

	 -	 	그러나 AI의 투입에는 기존 디지털 재화의 투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순히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며, 특히 AI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J-커브’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음

	 -	 	인식과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AI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하는 ‘J-커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전략도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 역량 증강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본문에 소개된 AI 활용의 다양한 사례들은 투입비용과 노동력 대체 없이도 노동의 수월성, 편리성, 반복 
작업의 자동화와 시간 단축 등 다양한 세부 업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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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서는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 형성도 중요하며. 각 기업과 
산업별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생산성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별 혁신 생태계 차원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

  ●	 	정부는 디지털전환 투자 활성화와 AI 생산성 극대화가 전통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AI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국내 기업과 산업의 역량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I 투입에 소극적일 수 있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디지털전환 서비스 활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관리자 대상의 AI와 디지털 생산성 인식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

	 -	 	AI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AI 생산성 극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해커톤 
등 산업 전반에 AI 생산성 극대화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

2 AI 패러다임의 등장과 산업의 DX (Digital Transformation)

  ●	 	최근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의 기술발전과 함께, 이를 
접목한 디지털전환 투자가 급증(Statista, 2023)

	 -	 	글로벌 디지털전환 기술 투자는 2017년 0.96조 달러에서 2027년에는 3.90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이 약 15%에 달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기업들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림 1] 디지털전환 기술 투자금액 
(단위: 조 달러)

연도 금액
2017 0.96
2018 1.00
2019 1.18
2020 1.31
2021 1.59
2022 1.85
2023* 2.15
2024* 2.49
2025* 2.89
2026* 3.36
2027* 3.90

※ 출처: Statista (2023.11.), *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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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시장의 디지털전환의 성장세도 매우 가파르며, 이는 디지털전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기업들이 
이러한 경향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IDC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1.5%의 성장을 예상하며, 2028년에는 약 
4조 9,449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국내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2차 산업 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산업 디지털전환 선도 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부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에 1,235억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표 1] 국내 산업 DX 성장 전망 (2023-2028년)

출처 2024 2025 2026 2027 2028 CAGR(%)

IDC
3조 2,531억 원 

(23억 7,020만 달러)
3조 6,614억 원 

(26억 6,667만 달러)
4조 732억 원 

(29억 6,772만 달러)
4조 5,063억 원 

(32억 8,327만 달러)
4조 9,449억 원 

(36억 284만 달러)
11.5

※ 출처: IDC(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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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별 DX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경제적 효과

  ●	 	산업 현장의 DX는 일반적으로 제품(Product), 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의 공정별로 
디지털화, 가시화, 체계화 및 지능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혁신활동 성과분석(중소기업연구소, 김은하, 2023) 연구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부가가치 38.3%, R&D 투자 36.8%만큼 더 
성장한 것으로 분석

  ●	 	산업과 기업별, 혹은 공정별로 DX의 효과성은 다양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업별 DX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면 생산성 증가, 공정 단축, 직원 증가, 불량률 감소 등 성과 확인 가능

[표 2] 기업별 DX를 통한 경제적 효과

기업명 주요 성과 (기업별 DX의 정량적 효과)

㈜21세기
- 드릴 이상 감지 탐지율 0% → 80%
- 예지보전 데이터 확보율 0% → 80%

센트랄 - 생산량 250% 증가 및 납기지연, 재고증가, 품질관리 문제 해결

위더스코리아
- 월 불량률 4% → 1%
- 월 생산량 150만m → 300만m
- 매출 증가, 직원 증가 (56명 → 78명)

삼송캐스터
- 직원 1인당 제품 조립 실적 266개 → 203개 (30% 감소)
- 공정 불량률 73% 감소
- 제조 물류 동선 5.6km → 800m

쿠키아
- 불량률 18% → 7~8%
- 매출 3억 원 → 24억 원(8배 증가)
- 직원 증가 (10명 → 25명)

에이스라이프
- 생산능력 월 2만 대 → 4만 2,000대
- 매출액 200억 원 → 275억 원
- 직원수 55명 → 75명

영신금속
- 불량률 50% 이상 감소
- 영업이익 27억 원 → 64억 원
- 매출액 1,100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코로나19 시기)

대웅제약
- 제조 원가율 40% 초반 → 35%
- 원가 150억 원 절감, 제조 경쟁력 1위 목표

삼보모터스
- 단순반복 노동 인력 90% 이상 축소
- 매출액 3,000억 원 돌파 (그룹사 전체 1조 5,000억 원)

의약품컨소시엄
- 구축사업비 14% 감소
- 불량률 72.3% 감소, 생산성 40.2% 향상
- 작업공수(원가) 52.9% 절감

※ 출처: 각 매체와 신문 기사를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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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과 산업의 DX 대응과 AI 패러다임의 부상

  ●	 	디지털전환의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눈부신 기술적 진보가 출현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에서의 요구수준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운영효율의 필요성이 대두

	 -	 	(AI 기술발전 가속화)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함

	 	 ※	 	OpenAI의 GPT-3.5에서 GPT-4로의 업그레이드는 인공지능 기술의 주목할 만한 발전을 나타냄. GPT-4는 

언어 처리 능력을 3,000개에서 25,000개 단어로 향상시켰고, 최신 GPT-4o는 응답 속도를 개선

	 -	 	(시장 요구수준의 변화) 소비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개인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필수

	 -	 	(운영 효율성의 필요성)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와 최적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발과 인사이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생성형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디지털전환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딜로이트컨설팅의 최근 
조사에서도 생성형AI의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설문의 결과, 기존의 DX에서 기대한 생산성 
효과와는 다른 단순업무 감소, 고객단계 향상,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함

[그림 2] 생성AI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1 
(표본 수 : 2,835)

※ 출처: 딜로이트컨설팅(2024.2) 미래를 결정해야 할 순간

1 딜로이트컨설팅(2024.2), 미래를 결정해야 할 순간 : 생성형AI 도입현장에서 확인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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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형 AI는 그 유용성이 금융, 교육, 제조, 유통, 업무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이 앞다퉈 등장하면서, 산업 전 분야에서 ‘AI 솔루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

[그림 3] AI도입 시 경제적 효과 추정치2 
(단위: 조 원)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2026년 기준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추정치

	 -	 	예를 들어, 금융 부문에서는 생성형 AI가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맞춤형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국내 한 은행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AI뱅커’ 기능이 챗봇에 통합되어, 고객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 이 기술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 개인별 우대 이율 계산과 높은 금리 상품 

추천에 특화되어 있으며, 고객의 질문을 분석해 다음 질문도 예측할 수 있음3

	 -	 	글로벌 기술분석기업인 IDC에 의하면, 마케팅 작업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경우 2029년께 생산성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4하고 있으며, 게리 머레이 IDC 엔터프라이즈 마케팅 테크놀로지 담당 리서치 
디렉터는 “향후 5년 안에 생성형 AI는 특정 마케팅 역할의 업무를 40% 이상 처리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며 “생성형 AI의 빠른 진화로 마케팅 리더들은 역할, 기술, 조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	 	뱅가드의 조셉 데이비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I 기술이 약 80%의 작업 현장 근로자들의 
시간을 20%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2 이투데이(2024.4.8.), “산업 경제효과 310조 원”…막 오른 ‘AI 솔루션’ 경쟁
3 매경이코노미(202.6.9.), 생성형 AI로 족집게 상담 [AI가 바꾸는 금융 라이프]
4 헤럴드경제(2024.4.4.) “생산성 높이려면 생성형 AI가 답”…활용 기업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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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성형 AI에 의한 혁신의 딜레마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Brynjolfsson et al., 2021; Lee et al., 2022)하고 
있으나, AI가 디지털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AI 도입과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AI의 고유한 특성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배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Brynjolfsson et al., 2021; Lee et al., 2022)

  ●	 	실제로 AI와 같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도입이 초기에는 오히려 생산성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산성 J-커브’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Brynjolfsson et al., 2018)

	 -	 	GPT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 혁신과 무형자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측정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프로세스 변화,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인적자본 개발 등에 자원이 집중 투입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임

[그림 4] 브린욜프슨의 ICT 생산성 J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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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의 경우에도 생산성 J-커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AI 투자 증가와 AI 자본의 높은 시장가치 등을 
고려할 때 AI가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Brynjolfsson et al., 2018; Brynjolfsson et 
al., 2021)

	 -	 	그러나 AI 도입 초기에 생산성 향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를 AI의 잠재력이 작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적 혁신을 위한 무형투자를 지속하고,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AI의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임

	 -	 실제, Lee et al.(2022)의 연구에서 AI투자에 있어 J-커브 현상을 실증한 바도 있음
	 	 ※	 	Lee et al.(2022)에 따르면 AI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시험 단계(Testing)에 그친 기업들은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그러나 AI 도입 강도가 5~25%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도입 강도가 더 높아질수록 성장률도 가파르게 상승함. 특히 보완적 기술에 투자한 기업(Tech Comple-

ments)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높은 성과 개선을 보임

[그림 5] AI 투자 정도와 매출 성장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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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e et al.(2022)

  ●	 	이처럼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J-커브의 관점에서 무형자산 투자와 측정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단순히 AI 기술 도입 여부보다는 AI를 활용한 조직 혁신과 무형자산 축적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GPT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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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형 AI에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 전략

  ●	 	AI의 활용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화 도구로 AI를 활용해 비용 절감에 그치지 
말고, 증강지능과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스마트 업무 혁신을 이끌어야 함

	 -	 	증강지능은 인간 노동의 대체를 통한 생산성 제고라기보다는 알고리즘 및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거나 결함 감지, 품질 향상, 업무 수월성과 간편성 
제고 등 인간과 노동 보완성이 높다는 의미

	 -	 다만, 이 협업의 조합과 운영에서 생성형AI 도입에 의한 비효율 창출 가능성도 존재

  ●	 	문서작업을 아이디어 단계(Brainstorming), 초안 작성 단계(Rough-Drafting) 그리고 편집(Editing)의 
단계로 구분하여 생성형AI를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이디어와 초안 작성의 단계에서는 생산성 
효과가 있었으나 편집의 과정은 오히려 생성형 AI의 적용이 비효율적이었음5

	 -	 	미국의 대표 백화점인 메이시와 미국 캐주얼 의류 기업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생성형 AI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제품 설명을 보완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6

[그림 6]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작업과 생산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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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oy, S., & Zhang, W. (2023),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productivity effect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ce, 381 
(6654), 187-192.

5 	Noy, S., & Zhang, W. (2023),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productivity effect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ce, 381 
(6654), 187-192.

6 아시아경제(2024.4.6.), “AI가 생산성 높일까”…경제학자들이 54만원 내기 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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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7]은 스탠포드 대학교와 MIT의 연구진이 5,000명 이상의 고객 지원 상담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투입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인데, 상담원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시간당 14%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신입 및 저숙련 상담원의 경우 34%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AI는 
상담원의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더 긍정적인 고객 경험으로 연결됨

	 -	 	콜센터 등 고객응대와 같은 상호작용형 업무의 경우에서 생성형 AI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리 
속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등에서 생성형 AI 도입(빨간 선)이 그렇지 않은 경우(녹색 선과 파란 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음

[그림 7]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응대와 생산성 관계7

A. Average Handle Time B. Chats Per Hour

C. Resolution Rate D. Customer Satisfaction

※ 출처: Brynjolfsson, E., Li, D., & Raymond, L. R. (2023), Generative AI at work (No. w311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주: 빨간선은 Always with AI, 녹색선은 5-6 month with AI, 파랑선은 Never treated

7 Brynjolfsson, E., Li, D., & Raymond, L. R. (2023), Generative AI at work (No. w311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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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바지, 볼, 타이어, 포크 그리고 이빨이라는 단어를 주고, 창의적 상상 작품을 생성하게 하는 실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월등하게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음

[그림 8]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상상력과 생산성 관계

※ 		출처: Haase, J., & Hanel, P. H. (2023). Artificial muse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have risen to human-level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ity, 33(3), 100066.

  ●	 	하버드, 워튼, 워릭, MIT,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연구진의 최근 연구도 [그림 8]의 결과와 유사했는데, 
생산성 향상은 AI가 능숙한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지만, AI의 능력을 넘어서는 작업에 사용될 경우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을 발견

	 -	 	이 연구에는 BCG에서 근무하는 700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참여했는데, 오픈AI GPT-4의 도움을 받은 
컨설턴트는 AI를 사용하지 않은 컨설턴트보다 평균 12%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하고, 25% 더 빨리 작업을 
완료했고, 결과물의 품질도 40% 더 우수함

	 -	 	특히 평균 이하의 컨설턴트 군에서 성과가 43% 증가하여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평균 이상의 컨설턴트는 
17%만 이점을 얻었고, AI 세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작업의 경우 컨설턴트의 성과는 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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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	 	생성형 AI 시대의 디지털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전략적 혁신 과제
	 -	 	AI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J-커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혁신과 무형자산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수적임
	 -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생산성 J-커브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AI 활용 전략은 자동화를 넘어 증강(Augmentation)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증강지능과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을 주도해야 함

  ●	 	앞서 소개된 다양한 사례는 투입비용와 노동력 대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노동의 수월성, 편리성, 반복 작업의 단축, 분류와 분석, 요약과 아이디어 창발 등 세부 다양한 업무	
에서 AI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이 존재함을 시사

	 -	 	이러한 새로운 생산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AI활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중심에 둔 조직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간 기업 문화 요인는 기술 요인보다 덜 중시된 경향이 있었음

	 -	 	한편 기업별로 AI활용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과 각 산업이 직면한 당면과제와 혁신의 
환경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AI 및 DX 전략보다는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생산성 
극대화 전략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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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 상생 네트워크, 산단 및 공단 등 산업별 혁신 생태계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한데, AI를 활용해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DX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색되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디지털전환 투자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 요소의 투입에 소극적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디지털전환 서비스 활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I 도입 초기의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기업의 C-Level	

(관리자) 대상의 AI와 디지털 생산성에 대한 인식 및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AI 기반의 혁신적 생산성을 달성한 디지털 생산성 선도 기업발굴과 AI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AI 생산성 해커톤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생산성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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